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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의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

과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원가족 애

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및 부부친밀감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생후 36개월까지

의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실하

게 응답한 393부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성인애착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 자기위로능력 척도,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여 SPSS 24를 이용한 기

초통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보 어머니들의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었고, 자기위로

능력 및 부부친밀감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

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

다. 셋째,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

밀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의의 및 제한점을 논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원가족 애착경험,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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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인간은 출산이라는 방식으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한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창조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자긍심과 완성감을 느끼게 해주고 여성

성의 극대화 경험을 하게 하는 체험이다(손승아, 2000). 많은 예비 모들은 태교

및 출산교실에 참여하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로 기대감, 긍정적인 흥분

을 느끼고, 출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탄생은 여성으로 하여금 설렘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과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머니라는 낯선 용어와 마주하게 되고, 여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서 새로운 정체성을 재확립해나가야 한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관계맺음의

변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며(손승아, 2000), 예상했던 것 이상의 많은 현

실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즉 출산 후 변화된 자신의 몸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

사노동의 증가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며, 그동안 해오던 많은 활동들에 제약

을 받기도 하고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족구성원 역할의 변화를 경험한다. 더

욱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형태의 변화와 취업주부의 증가가 새로운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마음의 여유조차 가질 수 없도록 한다(모정아, 2012; 권

경숙, 2008; 김경은, 2008; 손승아, 2000).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전환은 출산

과 동시에 많은 변화와 희생, 책임 등이 요구되므로 자녀 양육 시에 어려움과

혼란 및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킨다.

영아기에 해당하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1차적 양육책임자가 되어 첫 아

이여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영아의 욕구와 반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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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함, 자녀의 체중과 신장, 발달 행동에 따른 개인차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맞벌이를 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 간 기대

갈등과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 애착형성에 대한 어려움, 신체적인

피곤함 등이 양육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희순, 심미경, 김태임, 2007;

편은숙, 2004). 이에 영아기의 첫 자녀에서 어머니들은 육아스트레스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고, 책임감은 높은 반면 어머니 역할수행에 자신감

이 낮으며, 이는 산후우울증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장정애, 2006;

양미선, 2000).

한편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영아기는 그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로 영아기 자녀에게 있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타인이며 발달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인생초기에 형성되

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안정된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이후 자녀가 성장해나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인지, 정서, 사회 등 모든 발달영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고(박향아, 배구택, 윤지영, 정도영, 2015; 김은주, 2012;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양육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김현미, 도현심, 2004; 정미

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 2014; 정윤주, 2008; 이경하, 2009; 장영애, 이영자,

2012).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녀

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이 증가되어(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anders, & Shaffer, 2005), 언어적인 학대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김미예, 박

동영, 2009). 이에 영유아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김송이, 최혜영, 2007), 자아존

중감(최혜리, 2011; 최정미, 우희정, 2004), 자기조절 및 통제력(고유미, 2011; 조

영숙, 이양희, 2009), 정서지능(김인희, 2011), 감성지능(이승은, 서현, 2007), 놀

이형태(정길정, 배윤정, 2005) 및 공격성(최혜리, 2011)과 문제행동(박진아,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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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신의진, 2009)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양육스트레스는 가

족발달 주기 상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지만 어머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

와 가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Crnic & Greenberg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관련 변인, 자녀 관련

변인, 가정환경 관련 변인이라는 세 가지 변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 관련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 현재 어머니 관련

변인 연구는 취업유무나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머니의 내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스트레스란 개인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지각,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니 자신의 내적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

어머니의 내적 특성 가운데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생의

초기에 형성된 애착관계가 기본 인간관계 형성의 원형이 되고(Bowlby, 1969),

어머니 또한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으로부터 어머니 역할을 배우며, 자신의 자

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복하여 자녀양육 시 부모와의 애착

관련 사고와 정서체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장은숙,

2012; 안명희, 2010). 애착관계가 세대 간 전이된다는 선행연구들은 현재의 자

녀 양육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와 맺은 애착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Fonagy, Steele & Steele,

1991; 장휘숙, 1997). 즉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다

면 자신의 자녀와도 서로를 신뢰, 인정하는 원만한 관계형성이 가능하고(오진

아, 2007), 불안정 할수록 잠재된 애착관련 사고와 감정이 자녀에 대한 태도에

개입하여 자녀를 향한 심리적 공격이 가중되고(안명희, 2010), 양육태도와 자녀

와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양육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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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또한 애착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Bowlby(1980)가 개인의 대처기술을 증진

시키는 안정된 애착의 역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어머니의 애착 수준이 불안정

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가 있으며(양주연, 2014; 장은숙,

2012; 강옥순, 전예화, 2008; 정윤주, 2008),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어머니는 자녀

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양육스트레스가 낮다

는 결과는(유희정, 강연욱, 이훈진, 2004)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자기위로능력은 부모의 공감적이

고 상호작용적인 양육으로부터 발달되는 능력이다. Kohut(1971)에 의하면 아이

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반응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내

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감과 자기를 위로하는 능력(soothing

ability)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즉 자기위로능력의 형성은 안정적인 애착관계

를 기반으로 하며,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나 상태에 당면하여 다시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이를 위해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

법을 알아서 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표현하고 위로받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모두를 의미한다(Moser, 1991; Glassman, 1989). 따라서 위로의

수용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위로능력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 속에서 사람들

이 원래의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내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연구들에서 스트레스와 대처, 심리적 소진 등과 관련해 자기위로능력이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완화시켜주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

을 준다고 밝히며, 직장인과 유아교사, 상담자, 놀이치료자, 감정노동자와 같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위로능력이 사회불안과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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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시키는 내적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이성령, 홍혜영, 2015; 설지

선, 2015; 서진희, 2014; 김현정, 김지현, 2013; 조은정, 이영애,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위로능력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

의가 있는데, 아직 어머니의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

변인으로 자기위로능력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

한 직업군은 과중한 업무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며 감정소모가 많다는 점

이 자녀 양육 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유사하다고 짐작되며, 특히 영

아기 첫 자녀를 양육함에 초보 어머니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부족하고 외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극복하는 자기위로능력이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첫 자녀의 탄생은 두 사람이었던 부부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

들고 자녀가 우선시됨에 따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관계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외적요인 중 하나이다. 성인이 되어

맺는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로 애착이론 및 선행연구들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과 애착에 의해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이 배우자와의 친

밀한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장선웅, 2008; 예남희, 민하영, 권

혜진, 2010). 특히 어머니의 경우 원가족과의 정서적인 경험이 부부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권정란, 이인수, 2006),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이 부부친밀감이 더 높고 결혼생활에서 갈등이나 관계문제를 적게 경험한

다고 한다(Mayseless, Sharabany, & Sagi, 1997; Volling, Notaro, & Larsen,

1998). 첫 자녀를 출산하여 변화를 겪는 부부에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자녀

및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Olson, 2009), 선행연구에서 서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며 애정적인

부부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된다는 결과는 곧 부부친밀감이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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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지현, 2010).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 결혼적응보다 부부관계의 인지적, 정서적, 성적인 상

호공유성을 강조함으로 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

는 중요한 변인이고,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추론해 볼 때(Belsky, Rovine, 1984; 서석원, 이대균, 2013; 민

동옥, 박혜원, 2012), 부부친밀감 역시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위로능력 및 부부친밀감의 발달기제에 관한 이론

과 두 변인들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

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이 어머니가 원가정에서 경험한 애착과 양육스트레스간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

근 산후우울증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 및 아동학대, 범

죄와도 관련된 이슈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모를 위한 프로그

램들이 상업성을 가지고 있거나 출산과 수유 및 육아지식을 전달하는 정도로

실제적,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들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연

구결과를 통해 향후 새로운 예비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담 장면에 근거가 되

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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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및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자기

위로능력, 부부친밀감, 양육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가?

가설 1-1.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

일 것이다.

가설 1-2.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은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과 정

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 초보 어머니의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그들

의 양육스트레스 간에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2-1.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하여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은 부부친밀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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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의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원가족 애착경험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독립변인>

양육스트레스
<종속변인>

원가족 애착경험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독립변인>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매개변인>

<그림 1> 연구모형 1

부부친밀감
<매개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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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영아기의 첫 자녀양육

인간에게 있어 출생 후 3년 동안에 해당하는 영아기는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기간 동안 영아들은 일생동안 갖추어야 할 모든 기본

적인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된다. 이 시기 영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 발달하고 자아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사실상 가장 무력한 시기이기도 하여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영아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이

며, 신생아 시기의 어머니가 신체적 안전과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호

자의 역할을 주로 한다면 점차 학습 및 놀이자의 역할과 사회화 발달을 도와주

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신뢰감

이나 자율성이 획득되는 중요한 때이므로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고 가장 많

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와의 안정되고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자

의 역할을 할 경우, 자녀는 사회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적응

력과 수용력이 높으며, 자아존중감, 가치감, 유능감이 뛰어나다고 한다(이선애,

2014). 김순옥(2002)의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

능 중 대인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아가 어머니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정 외의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언어 및 인지발달 측면에서 생후 첫 해 동안에 어머니가 더 많이 말하고

자극한 영아가 이후 4세가 되었을 때 언어와 지각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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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Bornstein, 2002), 이 외에도 어머니와 영아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

호작용의 질이 영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 중의 하나로 특히 첫 자녀의 출생은 어머니에게 당장 아

이가 왜 우는지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먹이고,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

제 말하고 걷게 되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는 궁금증과 걱정을 유발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최유리, 2006). 자신의 개인시간은 없어지는 반면 양육행

동과 가사노동의 증가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1세

부터 12세까지의 자녀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측정 결과 연령이 높

아질수록 스트레스수준이 감소한 것은 이러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상

대적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경미, 이경숙, 박진

아, 김혜진, 2008)

또한 어머니에게 첫 자녀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처음으로 낳아 기

르게 되는 자녀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도 반영된다. 단순한 생리적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서적, 심리적 욕구충족에 애쓰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자

극과 반응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온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태도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자 이 시기 어머니는 모든 관심과 기대를 자녀에게 쏟는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은 첫 자녀와 이후 자녀와는 여러 면에서 차별적

인 모습을 보이고, 첫째에게 보다 제한적이고 엄격하며 책임감을 더 갖게 하고,

많은 주의와 지도를 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장은경, 1998; 유안진, 2003).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제 처음 어머니가

된 여성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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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육의 책임과 자녀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큰 스트레스에 당면한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새로운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자녀의 원만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루고 새로운 환경과 역할

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가족 애착경험

1) 애착의 개념

애착의 개념 형성은 정신분석학과 사회학습이론, 생태학 등 여러 이론에 의

해 이루어져 왔다. 정신분석에서는 추동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측면에서 유아

와 엄마의 결속이 영아의 구순욕구를 어머니가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고, 사회학습이론에서도 어머니가 수유를 통해

영아의 배고픔을 해소해줌으로써 긍정적 가치를 습득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접

촉을 통해 애착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생태학적 이론은 애착은 어머니

와 영아 간 상호관계의 산물이고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스스로 보살핌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애착형성을 생존과 연결 지어 본능적 반응의 결과

로 설명한 바 있다.

Bowlby는 이러한 개념을 정리하여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아와 어머니와

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애착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Bowlby에

따르면,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렬하

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을 의미하며, 이는 영아와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

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58). Bowlby는 애착의 근본적 속성이 양육자와 물리적인 근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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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는 유아의 절대적인 필요에 기초한 것으로, 단지 정서적인 안전을 증

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유아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생물학적 진화론에 토대를 둔 관점에서 볼 때, 애착행동체계는 안전한

환경 내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미숙한 상

태로 태어나 애착체계가 발달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는 사람의 접촉에 특히 잘 반응하고 울기와 미소 짓기의 신호 기능으로 양육

자의 반응성을 이끌어내며, 생후 6개월까지는 어머니와 영아가 서로 쳐다보고

안아주기를 통해 애착의 주요한 부분이 형성된다. 이 기간 중 후의 3개월 동안

은 애착관계의 시작이 보다 분명해져서 아기는 어머니를 쳐다볼 때 차별적이

되며, 어머니의 목소리나 부재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안아달라는

몸짓으로 차츰 서로를 알아본다. 생후 6개월에서 3년까지는 고유한 애착의 시

작을 알리는 몇 가지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아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보이기도 하고 자발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어머니 곁에 ‘충분히

가까이’ 있고자 애착대상에 대한 능동적 접근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Bowlby(1958)는 이러한 애착체계가 세 살 무렵에 수립되어 평생동안 유지된다

고 하였고, 3세 이후에는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프로그램화 된 것처럼 애

착체계가 형성되어 유아의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심리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들어선다고 하

였다.

이러한 애착은 두 사람간의 특수한 애정적 관계이므로 애착 대상은 다른 사

람이 대리할 수 없는 심리적 기능을 하며, 애착형성의 결과는 후에 발달하는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는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즉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갖는 내

적표상이 생애 초기 영아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여 향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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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감정, 기대 및 행동방식을 이끌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다.

Ainthworth(1983)는 낯선 상황 절차를 이용하여 유아와 양육자가 상호작용하

는 양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로 애착유형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양가의 3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Bartholomew, Horowitz(1991)의 4범주 모델에서는

Bowlby의 내적실행모델을 체계화하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 부정을 근거

로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구분하였다. 안정형은 높은 자기존중

감과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 대

인관계에서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몰입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즉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착대상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거부형은 자신

은 사랑받을 만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

서 타인과 친해지는 것을 피하며, 두려움형은 자기 부정적 관점과 타인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거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며 친한 관계맺기를 피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부모

가 자녀의 욕구에 항상 반응하고 온정적이었다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자신

의 내적실행모델을 가치 있고 자기신뢰적인 것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거부적이고 무감각한 부모라면 자녀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여 자신의 내

적실행모델을 무가치하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형성하게 되어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거부를 기대하거나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기대하지 못하

게 될 것이다(박새봄, 2014).

2) 원가족 애착경험 선행연구

원가족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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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써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

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

져온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한 개인이 지닌 현재 자아상, 가치, 행동, 태

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양식의 발달은 원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

지며, 이러한 초기 경험은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Rovers, DesRoches, Hunter, & Taylor, 2000). 그 가운데서 부

모님과 생애 초기에 경험한 애착은 내적실행모델의 형태로 성인이 되어서도 지

속적으로 작용하며, 후일 중요한 타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도역

할을 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Cicirelli, 1983).

애착관련 선행연구들은 애착의 측정과 분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애착과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문제행동과 같은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인 어머

니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생애초기 형성된

애착체계가 성인으로 이어진다는 Bowlby의 가정 하에 이를 ‘성인애착’이라고

하여 다루는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다.

어린 시절 부모와 맺은 애착이 성인애착으로 반드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살

펴보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발달초기 주요 양육

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기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보

고 있다. 그 예로 낯선 상황실험을 통해 애착유형이 분류된 아동의 종단연구에

서 그들이 17세가 되었을 때 성인애착 면접으로 다시 분류한 결과 77%가 어린

시절 애착유형과 일치하였다(Hamilton, 2000). 또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적절

하고 민감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성인기에 연인 또는 배

우자와의 관계에서 애착불안, 회피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적절한 애착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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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낮은 애착불안, 회피행동을 보이며(한기백, 2013), 어린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애착과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는 국내연구 결과들은 어릴

적 애착경험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여준다(조영주, 최해림, 2001). 한편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애착대상이 부모와 또래, 연인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애착패턴

이 변할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있으나 최소한 성인애착이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과 내적작동모델의 고정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애착이론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애착의 비연속성을 밝히는 연구들(Weinfield, Sroufe,

Egeland, 2000)이 애착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성인이 되어)획득

된 안정애착’(Pearson, Cohn, Cowan, & Cowan, 1994)으로의 회복이 가능하고,

결혼이나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직업적인 보람, 상담을 통한 자기 성

찰, 종교 경험, 글쓰기 및 독서, 명상 등의 변화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치료적 장

면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서미경, 2014).

원가족에서의 애착경험은 성인의 배우자 선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작용하여 부모역할과 자녀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안정적인 내적실행모델은 자

녀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적, 수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고, 불안정한 내적실행

모델은 허용·방임,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다(Bowlby, 1973; van IJzendoorn, 1995; 곽소현, 2005 재인용). 또한 Main과

Goldwyn(1985)은 어릴적 원가족 애착이 성인이 된 후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로서 부모가 원가족과 안정된 애착을 맺은 경우 자

기 자녀의 신호와 의사소통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만 어릴 적 불안정한 애착을

맺은 경우에는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고 변형하게 된다고 하였다. Crowell과

Feldman(1988)은 원가족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자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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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지적인 반면 원가족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애착이 어떤 형태로든 현재

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고, 애착이 세대 간 전이 또는

연속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Hamilton, 2000; 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 Weinfield, Sroufe, Egeland, 2000).

3. 양육스트레스

1) 개념 및 선행연구

스트레스는 내적·외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상태나 자신의 적응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극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 신체적 긴장상

태를 의미한다(서창원, 민윤기, 2007).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고, 인간의 정상적

인 발달과 가족생활은 필연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가족발달주기에서 긍정적인 역

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생활의 변화, 신체의 변화, 가족구조 및 역할의

변화 등이 부모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각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따라서 고성혜(1994)는 양육스트레스란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구체적

인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자녀양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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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그리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고, 이정순(2003)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

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되어 느끼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

부터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이룬 후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가

족 스트레스 연구회, 1995). 이는 자녀양육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보다 자녀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이 있으며(고성혜, 1994), 더

욱이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오늘날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부족하고, 정보의 양은 많지만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생생한 체험이 아닌 지식의 수준으로 남아있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워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특성이 있다(손승아, 2000)

Abidin(1992)은 부모의 역할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

스트레스라고 개념화하고, 양육행동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관련된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유아의 특성, 환

경적 요인을 제시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양육스트

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머니 자신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성격,

인지적 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Lazarus & Folkman, 1984).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가 양육할 때

짜증, 피로 등을 줄 수 있고, 어리고 까다로운 영아일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피

로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여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까지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희정, 1998). 이 밖에도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 자녀 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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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요인이라고 한다(고성혜,

1994; 박삼수, 2004).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제상황, 주거환경, 사회

적 지지의 유무,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들이 있어(백영숙, 2007;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어머니에게 첫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기쁨, 행복과 함께 육아에 대한 선행학

습 없이 기르게 된 자녀로 인해 심신의 피로와 어려움도 호소하게 된다.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의 미흡과 기존의 가사 일과 사회생활에 육아까지 해야

하는 과업의 부담감(Kessler & Mcrae, 1982),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모르는 등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문제(Belsky, Rovine & Taylor, 1984), 육아에

대한 지식부족(이송은, 2012), 남편을 비롯한 사회 지원의 부족(Hemmelgarn &

Laing, 1991)등이 첫 아이를 양육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

나 불안증상을 초래하여 일부는 정신병리에도 영향을 미친다(Gove, Hughes,

1979;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재인용).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김경선,

2012), 심리적 안녕감(Lovallo, 2004)과 관련이 있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야기하며(김미숙, 문혁준, 2005; 안지영, 2001; Abidin,

1992),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이 증가되어(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anders, & Shaffer, 2005), 언어적인 학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결과가

있다(김미예, 박동영, 2009). 이러한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은 다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육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결국 부모-자녀 관

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숙, 문혁준, 2005)

이렇게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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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연구로 현재까지 어머니의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낙관성, 정서적 유능성과 외적자원인 사

회적 및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인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높아지고 스

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서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한다고 하며(최란,

2012), 자아존중감이 변동되는 정도를 뜻하는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높은 기혼

여성은 양육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의 가치와 결부시키지 않아 우울감을 덜 느낀

다는 결과가 있다(이윤주, 2012).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이선아, 2014), 자녀를 양육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에도 낙관성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적극적 대처

로(문제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상황에 잘 적응하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박

주영, 2014). 이렇듯 현재까지 어머니의 내적특성과 심리적 자원을 밝히는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등 특수한 양육환경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여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

Abidin(1983)은 부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의 특성, 유아의 특성,

생활 스트레스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양육스트레스지수(Parenting

Stress Index)에서는 양육기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을 부모 영역으

로 보고 하위요인을 부모의 우울, 애착, 역할의 제한성, 유능감,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살펴볼 어머니의 애착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

머니의 지각에서부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 자녀와의 관계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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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의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을 통하여

양육자로서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고(Bowlby, 1980) 자

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Abidin(1992)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역기

능적인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부모와의 애착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정윤주(2008)는 어머니가 아동기에 그 원부모로부터 받은

애착의 질, 양육방식이 자녀양육에 대한 내적표상을 형성하여 이후에 자신의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애착 경험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애착유형 중 안정애착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건설적, 적극적인

대처 양식을 보이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취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하거나 소극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obak & Sceery, 1988). Milkulincer와 Florian, Weller(1993)

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의 개인은 외상적 사건에 사회적지지 추구를 대처전략

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의 개인은 정서 중심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더 빈번한 신체화와 외상관련 회피, 거리두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를 수용

해주고 격려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애정적 행동을 수행하지만 불안정한 애착

의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녀와의 관계에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강옥순, 전예화, 2008; 정윤주, 2008).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자와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애착 경험을 가진 경우 자신의 억압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재경험함으로써 양육스트

레스에 영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된 아동기 애착 경험을 갖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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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의 애착행동을 잘못 해석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어린 시절

의 거부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애착 욕구에 고착

함으로써(Ainsworth et al., 1978)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Grossman(1991)은 안정적으로 애착된 어머니가 생후 1년 동안의 영아에 대

해 불안정하게 애착된 어머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아의 개별성을 더

수용하며, 아이의 욕구를 맞추려고 했다고 밝혔다(장은숙, 2012). 신체 및 정신

장애 아동과 정상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유형의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과 같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고 하며(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가 형성한 애착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

각정도에 차이가 있고,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장은숙, 2012).

4. 자기위로능력

1) 개념 및 선행연구

자기위로능력(soothing ability)은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대상

관계이론의 대표학자 Mahler, Pine과 Bergmann(1975)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

였다. 자기위로능력이란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다(Moser, 1991). 이는 생의 초기에 부모와의 공감

적이고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또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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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위로능력으로 인하여 개인은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면서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로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다(박효서, 1999). 즉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기만한

존재가 아닌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Glassman(1989)에 따르면, 자기위로능력을 기분 나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하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과 타인이 위로해주는 것을 수

용하는 것 모두를 일컫는 상호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위로의 수용능력

(soothing receptivity)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

을 알고 시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위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태도까

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Moser, 1991). 구성요소로는 회복력

(resiliency), 신체적위로(physical soothing), 자기노출(self-disclosure),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복력의 개념

이 회복탄력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지연, 양난미(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안정감 회복으로 명명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정감 회복은

자신이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지를 말

하며 둘째, 신체적 위로하기는 좋지 않은 감정일 때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과

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자기노출은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터놓고 대화함으로 위로를 받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며 넷째, 스스로 위로하기는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할 때 스스로 자신을 달래

고 위로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위로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임상장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며 1960년 이후 대상관계이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경계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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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자기애적 성격장애, 섭식장애 등과 같은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성격장애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Gilbert와

Procter(2006)는 수치심과 지나친 자기비난을 하는 환자들에게 자기위로능력이

중요한 치료요인임을 밝혔고, 중독환자들의 예후에도 자기위로가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다.

점차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은 자기위로능력이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줄여준

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적자원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적응을 향상시킨

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의 선행연구로 자기위로능력이 개인의 갈등과 스트레

스 상황에서 발생되는 우울, 불안, 외로움, 분노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와

행동을 조절해준다는 연구와(조아라, 2014; 권영, 2014; 박혜정, 2010; 김경아,

2008) 개인에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낙관성과 공감능

력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최양순,

2007; 김슬애, 2014; 박지현, 2012). 또한 박효서(1991)는 대학생에서 자기위로능

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고,

자기위로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응을 많이 사

용한다고 밝혔고, 이정선(2011)은 대학생 가운데서 과도한 책임과 돌봄을 떠맡

으면서 부모역할을 경험할 때 느끼는 우울과 신체화에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래관계와 외로움의 관계에

서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 중 회복력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며(김경아, 2008),

인터넷 중독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최명구, 2003), 애착수준과 자기노출수준이

정적상관을 보인 연구가 있다(두정일, 1997). 직장인과 유아교사, 상담자, 성폭

력 상담자, 놀이치료자, 감정노동자와 같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위로능력이 사회불안과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을 완충시키는 내적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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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이성령, 홍혜영, 2015; 설지선, 2015; 서진희, 2014;

김현정, 김지현, 2013; 조은정, 2007)

2) 원가족 애착경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자기위로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생후부

터 3세까지의 심리적 발달을 연구한 Mahler(1975)는 11년간 유아의 초기 심리

적 발달과 대상관계를 관찰 연구하여 아동이 한 개인으로서 심리적 탄생을 하

는데 어머니와 공생과 분리 및 개별화(Symbiosis, separation-individuation)라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서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한 정신병리의 초기원인들을 설명한 바 있다(박효서,

1999). Mahler, Pine과 Bergman(1975)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한 인간의 발달

단계를 정상적 자폐기(Autism), 공생기(Symbiotic), 분리-개별화(Separation–

Individuation)단계로 나누어 생후 영아는 자신과 어머니를 구별하지 못하는 정

상적 자폐기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희미하게 지각하여 어머니를 자신의 일부분

인 것처럼 지각하는 공생기, 어머니와 자신 및 타인을 구별하여 불안함을 느끼

고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대상을 통합시키는 분리-개별

화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 어머니가 수용적인 환경에서 “충분

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의 역할을 하고, 유아의 양가적인 행동

모두를 일관적이고 안정되게 받아주게 되면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롭고 통합된 일정한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가 바로 대상 항

상성(object constancy)이 확립되는 단계로 아동은 어머니의 좋고 나쁜 상을 통

합시키기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시켜 스스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부재시에도 어머니의 상을 보유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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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획득되며, 참을성을 키우고 분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기위로능력

의 발달은 유아시절 부모의 공감적인 양육태도와 이해, 보살핌 속에서 정상적

이고 건강한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상을 형성

하게 되고 대상항상성을 획득한 후, 자라면서 불안을 느낄 때도 이를 되살려

스스로를 달래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Moser(1991)는 자기위로라는 기제의 출현을 성장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으

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위로능력의 발달기제에 대한 이론은 유아가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

성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유사하여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정적인 상관이 있음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애착이 기반이

되어 분리 개별화를 이루어 내고(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소희

(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 상을 가지게 되어 자기위로능력 중 자기노출 능력이 높다고 하였고, 김애경

(2014)은 부모애착과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 부모애착과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이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관계수준의 안정애착과 자기

위로능력이 높은 정적상관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는 결과는 개인이 부모와의 초기관계가 긍정적일 경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이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연 등, 2010). 또한 어린시절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경

험이 부족하다고 지각한 대학생에서 자기위로능력이 함양될 경우 심리적 안녕

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는(박지현, 이명조,

2012)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위로능력이 높으면 힘든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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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수용하여 원래의 안정된 심리상태로 회복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즉 자기위로능력이 뒷받침 됐을 때, 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심

리적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나가며,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보다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지연, 민선희, 김미진,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자기위로능력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개

인의 부적응적 정서 및 행동을 줄여주고 개인의 내적자원으로서 기능하여 심리

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치유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

는 어머니가 지속적,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부부친밀감

1) 개념 및 선행연구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지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Murstein, 1980). Sternberg(1986)는 친밀감

을 ‘밀접하고, 상호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결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보았고, Hatfield(1984)와 Shaver(1988)는 ‘두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고, 배려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과 자신의 중요한 개인적 감정과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라 하였다. 즉, 친밀해진다는 것은 타인의 내면으로 깊

이 들어가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의 본질적인 깊이를 파악하고, 내면의 실체를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

다(Ode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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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밀감은 학자들마다 접근을 달리하여 개인의 성격차원이나 행동특성

으로 보기도 하는데, 친밀감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 포괄적 개념으로 그동

안 부부관계보다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져 왔

다. 하지만 성인이 된 개인이 결혼을 통해 형성하는 가장 친밀한 대인관계가

부부관계로, 가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는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써

서로의 성적욕구나 사랑 및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된다(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부부친밀감은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필수요소로(Gottman et al., 1999), 결혼생활 중에 필연적으

로 수반되는 다툼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해주고, 부부관계에서 사랑

을 받고 수용적이며, 동등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이정은, 2013). 이에 외국의 가

족치료 임상분야에서는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부부친밀감

을 주목하였고, 국내 임상 및 상담분야에서도 부부치료의 원인이자 이혼사유로

빈번하게 언급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atton & Waring, 1984; 이경

희, 1995).

지금까지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주로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및

안정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는 부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부부

두 사람간의 관계적인 속성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이경

희, 1995). 따라서 부부친밀감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부부 두 사람간의 인지, 감

정, 행동의 상호 공유성을 강조하면서 부부관계만의 독특한 측면인 성적 요소

를 포함하는 다면적 개념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

다.

국내에서는 이경희(1998)가 부부친밀감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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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으로 분류하였고 국외의 여러 학자들, Schaefer와

Olson(1980)의 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PAIR)척도,

Hetherington과 Soeken(1990)의 Intimacy Relationship Scale(IRS), Stanley와

Markman(1992)의 Commitment Inventory(CI), 그리고 Stevens와

L'abate(1989)의 Sharing of Hurts Scale(SHS) 척도를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

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기에서 인지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방의 개성을 존

중하고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결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가 느끼는 심리적 밀접함의 정

도를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배우자로서 느끼는 적합성과 상호보완성의 정도이

다. 또한 성적 친밀감은 부부가 성을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측면으로써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성에 관해 자연스럽게 대화

를 하고 부부의 성적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윤인지, 2016).

현재까지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는 척도개발 및 구성요소와 같은 관련변인

탐색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어떠한 기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실제 부부

상담과 같은 장면에서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활용 차원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부부친밀감의 구성요소로는 의사소통과 자기개방, 상호

성, 자율성, 수용성, 믿음, 협력, 지적인 친밀감, 신체적 및 감정적 가까움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특성 상 성적인 요소를 주요하게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이경희, 1995).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 및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Waring & Chelune,

1983), 친밀감의 결여는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

적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한다(Patton & Waring, 1984; 이경희, 1998).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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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간의 가치관이 일치하고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하

며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미라, 2001), 아내들이 지각한 부부친밀감과 부부갈등에 따라 부부관계 유형

을 나눈 이경희(1998)의 연구에서는 4개의 집단유형 중에서 부부친밀감이 가장

높은 ‘친밀형’에서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

해 높고,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정도는 가장 낮았다. 이는 친밀감이 높은

부부가 자기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일치적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와 신뢰가 높고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다(이

지민, 2013).

2) 원가족 애착경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현대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결

혼관계도 과거의 기능적 역할보다 부부가 중심이 되어 애정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함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화석, 2013). 이러한 남녀간의 사랑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애정관계

를 성인기의 애착과정으로 보고 Bowlby(1980)의 애착이론을 기본이해의 틀로

삼는다(Hazan & Shaver, 1987; Shaver & Hazan, 1988; Shaver, Hazan, &

Bradshaw, 1988; Kobak & Sceery, 1988). 그들에 의하면 남녀간의 사랑은 복

잡한 정서적 역동에 의해 특징되는 애정적 유대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애착유형에 따라 사랑은 다른 형태를

띄고, 사랑의 감정이 단지 느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잡한 평가로 이뤄

지는 행동의 경향성으로 보고 이는 생애초기 경험과 기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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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r와 McGoldrick(1989)은 아동기 애착발달이 부부간 사랑의 발달과 유지

에 영향을 주므로 사랑발달은 전생애 발달적 견해로 설명해야함을 강조했고,

이는 어릴 적 부모-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관련된 신념과 태도를 발달시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치가 높으며, 타인에게도 호의적·신뢰하고 애착과 관련

된 욕구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배우자와는 가까움과 자율성에 균형을 찾

으며 디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부정적 감정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취급할 줄 아는

데, 반면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불안정 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유대

들을 확립시키는데 곤란함을 가지므로 역기능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박의순, 1997). 따라서 부부관계의 문제는 일방적 이기보다 각자가 원가족

에서 형성한 관계패턴 및 애착의 불안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Tzeng(1992,

1993)은 애정발달이 자신과 배우자에서 그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랑의 형성과 이혼은 여러 상황변인 가운데 인성특성인 애착이

조사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현재까지 부부의 애착과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데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부 적응이 높고, 결혼생활에 대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정란, 이인수, 2006; 남순현, 한성열, 2003; 양진선,

2004; 장선웅, 2008).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의 애착경험과 양육경험이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고(김광

은, 2004), 어릴 적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고(조소희,

정혜정, 2008), 원가족과의 관계의 질을 부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자신의 결혼생

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다(Perren, Wyl, Burgin &

Klitzing,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릴 적 애착경험이 정서적인 안정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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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애착의 기능이 전

생애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관계를 살펴볼 때 원가족과의 애착경험의 영향을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만의 가족에서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으로 변화하게 되고, 배우자 역할에 부모 역할이 더해진다. 게다가 영아기

의 자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부부의 생활은 자녀를 중심으

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족스트레스 연구회(1994)에 의하면 우선 둘만이 익숙

했던 부부에게 자녀의 탄생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소홀함,

집안일 증가를 초래하여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LeMaster(1957)는 첫 자녀의 출생으로 부부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고 하며,

Shapiro, Gottman, Carrere(2000)의 연구도 첫 자녀를 출산한 아내들 중 67%의

아내들이 결혼만족도가 감소했고, 이러한 아내들의 결혼만족도 감소는 향후 남

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elsky et al., 1983).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자녀를 건강하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친밀한 부

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부모됨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Olson, 2009). 지금까지 부부친밀감과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육스트

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부부관계가 지적되고 있고, 서로 일치

된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며 애정적인 부부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된

다는 연구결과(이지현, 2010)는 곧 부부친밀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의 필수요소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고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Belsky, 1984;

서석원, 이대균, 2013; 민동옥, 박혜원, 2012) 두 변인간의 관련성으로 짐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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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부친밀감 역시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와 같은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

게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성적인 차원의 친밀감은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주양

육자와 형성한 애착경험의 영향을 받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관련변인으로써 부부친밀감이 첫 자녀를 양육할 때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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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영아기의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기라 함은 출생하여 첫 돌(0-12개월)까지를 초기 영아기, 두 돌(13-24개

월)까지를 걸음마기, 세 돌(25-36개월)까지를 후기 영아기라고 한다. 이 시기

영아들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뇌 발달을 비롯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의 기초가 형성되므로 어머니를 비롯한 초기 양육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

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종단 연구들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이 높다고 보고되었고(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2002), 초보 어머니의 경우 갑작스런 역할전환으로 첫 자녀를 키우

는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통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자에게

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설문기간 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23부, 온라인

을 통해 377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그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393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기초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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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어머니의 연령, 형제관계, 학력과 직업유무를 응답하도록 작성되었다. 또

한 자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개월 수와 성별, 자녀수를 응답하도

록 하였고, 환경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소득수준과 양육조력자의 유무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을 측

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전효정(1994)이 번역, 곽소현(2006)이 수정한 도구를 사

용한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지각하

는 내용으로 각각 16문항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형의

척도이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 채점한 뒤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어머니가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표 1> 성인애착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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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채점 : 2.3.5.6.8.11.13.15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래 Abidin(1990)에 의해 개발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 PSI)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강조하여 아동 특성에 대한 47문항,

부모 특성에 대한 54문항, 부모가 지각한 중요한 생활 사건의 경험 유무와 내

용을 묻는 생활 스트레스 19문항인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36문항의 축약형이 개발되었다(Abidin, 1995).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이경숙, 정경

미,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

(Korea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 K-PSI-SF)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자기보고식 형식으로 1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부모가 경험

하는 양육스트레스를 Likert 형의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고통

(12문항),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

항)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과 관련된 영역은 우울, 역할 제한,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영역은 아동의 수용성, 부모에 대한 아동의 강화, 부모의

애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까다로운 자녀’와 관련된 영역은 아동의 적응성,

요구, 기분, 아동의 활동수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경숙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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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

부모고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84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4
12 .91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5, 36
12 .89

전체 36 .93

역채점 : 34,36

4) 어머니의 자기위로능력

본 연구에서는 Glassman(1989)이 개발한 Self 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를 박효서(1999)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2문항으로

자기위로능력은 안정감 회복,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감 회복(14문항)’은 개인이 부적응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분이 나쁜 일로부터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가를 의미한

다. ‘신체적으로 위로하기(9문항)’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스스로 혹은

타인으로부터 신체를 통해 위안을 받는 것이다. ‘자기노출(10문항)’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위로하기(9문항)’는 현재의 불쾌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신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 달래고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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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

안정감 회복
1, 4, 8, 12, 16, 26, 27, 28,

34, 35, 36, 38, 39, 40
14 .75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7, 9, 11, 13, 17, 21, 23, 29, 37 9 .60

자기노출 2, 5, 10, 14, 15, 18, 22, 25, 30, 32 10 .73

스스로 위로하기 3, 6, 19, 20, 24, 31, 33, 41, 42 9 .67

전체 42 .89

역채점 : 1,2,4,8,10,14,15,17,19,22,23,24,25,26,27,30,31,33,34,35,37,38,39,41

5) 부부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이경희(1995)가 국외의 여러 척도들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부부친밀감을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인

지적, 정서적, 성적 친함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척도에서 측정하는

‘인지적 친밀감(5문항)’은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도, 상대방의 결점

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이다. ‘정서적 친밀감(5문항)’은 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나타내며, 언어적인 표현 없이도 느끼는

심리적 밀접함의 정도, 또한 상대방에게 배우자로서 느끼는 적합함과 상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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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성적 친밀감(5문항)’은 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

의 관계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적 욕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어지는 정도와 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이경희,

1995).

<표 4>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

인지적친밀감 1.4.7.10.13 5 .79

정서적친밀감 2.5.8.11.14 5 .78

성적친밀감 3.6.9.12.15 5 .86

전체 15 .89

역채점 : 2.9.14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

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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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다.

4)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5)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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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대 81(20.61)

30대 305(77.60)

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총 39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어머니 특성, 자녀 특성,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 특성에는 연

령, 학력, 직업이 포함되고, 자녀 특성에는 자녀의 성별과 개월 수, 자녀의 수로

구분되며, 환경 특성은 양육조력자의 유무와 가정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총 393명이 모두 20-40대에 속한 가운데 30대가 305(77.6%)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에 해당되는 어머니가 7(1.78%)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응답한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한 어

머니가 190(48.35%)명으로 고등학교 졸업(48명, 12.21%)과 전문대 및 대학 중

퇴(109명, 27.74%), 대학원 이상에 해당하는 어머니(46명, 11.7%) 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228(58.02%)명으로 육아휴직

을 포함하여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165명, 41.98%)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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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190(48.35)

대학원 이상 46(11.70)

직업
있다(육아휴직 포함) 165(41.98)

없다 228(58.02)

전체 393(100)

자녀의 특성으로 성별은 여아가 215(54.7%)명으로 남아(178명, 45.29%)보다

많았으며, 출생하여 첫 돌까지에 해당하는 아기가 131명(33.33%), 두 돌까지에

해당하는 아기가 98명(24.94%), 세 돌까지에 해당하는 아기가 164명(41.73%)으

로 나타났다. 이에 첫 자녀 아래로 동생을 출산하여 자녀의 수가 2명인 어머니

가 134(34.1%)명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연구대상자의 자녀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78(45.29)

여 215(54.70)

개월 수

0-12개월 131(33.33)

13-24개월 98(24.94)

25-36개월 164(41.73)

자녀 수
1명 259(65.90)

2명 134(34.10)

전체 393(100)

환경 특성으로 분류한 양육조력자의 유무로 살펴볼 때, 가족이나 도우미 또

는 보육시설에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 어머니가 196(49.87%)명이었

고, 도움을 받지 않는 어머니가 197(50.13%)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정의

총 월소득의 경우, 200-400만원에 해당하는 어머니가 237명으로 가장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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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되었다.<표 7>

<표 7> 연구대상자의 환경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양육조력자
있다 196(49.87)

없다 197(50.13)

소득

100만원 미만 4(1.02)

200만원 미만 30(7.63)

300만원 미만 135(34.35)

400만원 미마 102(25.95)

500만원 미만 53(13.49)

500만원 이상 69(17.56)

전체 393(100)

2.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원가족 애착경험,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을 양육스

트레스와 함께 기술 통계분석한 결과, 원가족 애착경험의 평균은 3.23으로 중간

이상이었고 자기위로능력(4.52), 부부친밀감(3.4) 모두 중간이상의 수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적 양

육자가 어머니인 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경험이 다소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에서는 모두 중간이상의 수

준인 가운데 자기노출, 신체적 위로, 스스로 위로하기, 안정감 회복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양육 스트레스는 2.48로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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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김미숙, 문혁준, 2005)와는 상반되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최란, 2012; 이

경하, 2009)와는 일치한다. 다만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따라 살펴봤을 때,

자녀가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요하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만큼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1.97), 부모의 고통과 관련

된 스트레스(3.17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N=393

변인 M SD 최소값 최대값

원가족 애착경험

아버지 애착 3.040 0.682 1.250 4.563

어머니 애착 3.419 0.705 1.313 5.000

전체 3.230 0.584 1.594 4.625

자기위로능력

안정감 회복 4.354 0.831 1.429 6.786

자기 노출 4.677 0.883 2.400 6.900

스스로 위로 4.560 0.754 2.000 6.667

신체적 위로 4.586 0.845 1.444 6.556

전체 4.525 0.706 2.310 6.333

부부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3.552 0.749 1.000 5.000

정서적 친밀감 3.417 0.910 1.000 5.000

성적 친밀감 3.250 0.920 1.000 5.000

전체 3.407 0.718 1.133 5.000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178 0.691 1.000 4.917

부모-자녀

역기능적상호작용
1.973 0.729 1.000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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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

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어머니 특성, 자녀 특성, 환경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특성으로 분류한 연령과 학력, 직업의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16, p<.05).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학원 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고학력의 어

머니와 전문대졸업 및 대학중퇴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큰 차이

를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 직업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서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Crnic & Low,

2002)가 있고, 취업모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차

이를 보인 결과들(백영숙, 2007;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이 있으

나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도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점을 보

이지 않았다.

자녀의 특성으로 분류한 자녀의 성별과 개월 수, 자녀 수에 따른 양육스트레

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아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여아자녀를 둔 어머니

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강희경, 1998)와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고성혜, 1994; 박삼수, 2004)가 있고,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

스에 차이를 보인 결과(양미선, 2000; 최승애, 2006)가 있는 반면 자녀의 수나

연령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김기현, 2000; 편은숙, 2004)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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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변인 구분 N M SD F/t 값 P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 이하 11 2.74 0.57

1.753 0.17526 - 35세 318 2.46 0.57

36세 이상 64 2.56 0.071

학력

고등학교 졸업 48 2.57 0.63

3.816* 0.010

과도 보고되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다.

환경 특성으로 분류한 양육조력자의 유무와 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

펴봤을 때, 어머니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26, p<.05).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고 개인적인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다른 심리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보다 양

육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고(유호용, 2001), 임순화와 박선

희(2010)의 연구 및 손수민(2012)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각각의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성격과 인지적, 정서적인 특성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연결시킨 연구들이 보다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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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있다 165 2.48 0.59

-0.073 0.942
없다 228 2.49 0.59

자녀

특성

성별
남 178 2.49 0.62

0.109 0.913
여 215 2.48 0.58

개월

0 - 12개월 131 2.40 0.64

1.936 0.14613 - 24개월 98 2.52 0.55

25 - 36개월 164 2.53 0.58

자녀

수

1명 259 2.45 0.59
1.714 0.087

2명 134 2.56 0.59

환경

특성

양육

조력자

유무

있다 196 2.51 0.60
0.867 0.387

없다 197 2.46 0.59

소득

200만원 미만 34 2.62 0.66

2.826* 0.025

201 - 300만원 135 2.54 0.59

301 - 400만원 102 2.51 0.59

401 - 500만원 53 2.47 0.52

500만원 이상 69 2.28 0.62

*p < .05, **p < .01, ***p < .001

4. 주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어머니 원가족 애착경험과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에서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r=.419, p<.01),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어느 한 부

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다면 다른 부모에 대한 애착도 안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과 자기위로능력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원가족에서의 아버지 애착(r=.401, p<.01)과 어머니 애착(r=.48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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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체 애착경험(r=.525, p<.01)은 자기위로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원부모와의 애착은 스

스로 위로하기(r=.503, p<.01), 자기노출(r=.470, p<.01), 안정감회복(r=.466,

p<.01), 신체적 위로(r=319, p<.01)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친밀감의 상관관계에서도 전체 애착경

험(r=.336, p<.01)은 인지적 친밀감(r=.333, p<.01), 정서적 친밀감(r=.288, p<.01)

및 성적 친밀감(r=.231,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의 애착(r=-.346, p<.01)과 어머니와의 애착(r=-.433, p<.01) 및 전체 애착경험

에서(r=.464, p<.01)에서 전체 양육스트레스 및 그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어머니가 원가족 애착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양육스트레

스는 낮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기위로능력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기위로능력은 양육스트레스 전체(r=-.668, p<.01) 및 하위 영역의 부모고통

(r=-.592, p<.01),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r=-.521, p<.01), 자녀의 까다로

운 기질(r=-.539, p<.01)과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

니가 지각한 부부친밀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부부친밀

감은 양육스트레스 전체(r=-.365, p<.01) 및 하위 영역의 부모고통(r=-.38,

p<.01),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r=-.216, p<.01),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r=-.31, p<.01)과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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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어머니 원가족 애착경험,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부부친밀감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아버지 애착 1

2. 어머니 애착 0.419** 1

3. 전체 애착경험 0.837** 0.848** 1

4 안정감회복 0.358** 0.425** 0.466** 1

5. 자기노출 0.362** 0.430** 0.470** 0.736** 1

6. 스스로 위로하기 0.361** 0.485** 0.503** 0.694** 0.763** 1

7. 신체적 위로 0.264** 0.273** 0.319** 0.444** 0.463** 0.587** 1

8. 전체 자기위로능력 0.401** 0.481** 0.525** 0.891** 0.888** 0.890** 0.691** 1

9. 인지적 친밀감 0.288** 0.273** 0.333** 0.408** 0.323** 0.344** 0.328** 0.420** 1

10. 정서적 친밀감 0.259** 0.227** 0.288** 0.412** 0.335** 0.303** 0.324** 0.413** 0.689** 1

11. 성적 친밀감 0.241** 0.150** 0.231** 0.286** 0.199** 0.216** 0.273** 0.289** 0.431** 0.523** 1

12. 전체 부부친밀감 0.313** 0.255** 0.336** 0.438** 0.339** 0.340** 0.368** 0.444** 0.823** 0.885** 0.798** 1

13. 부모고통 -0.345** -0.347** -0.410** -0.609** -0.564** -0.487** -0.266** -0.592** -0.336** -0.398** -0.223** -0.380** 1

14.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0.243** -0.394** -0.379** -0.433** -0.549** -0.508** -0.251** -0.521** -0.189** -0.233** -0.122** -0.216** 0.377** 1

15. 자녀의 기질 -0.272** -0.330** -0.358** -0.505** -0.473** -0.485** -0.332** -0.539** -0.280** -0.324** -0.177** -0.310** 0.482** 0.678**

16. 전체 양육스트레스 -0.346** -0.433** -0.464** -0.624** -0.641** -0.599** -0.345** -0.668** -0.325** -0.385** -0.210** -0.365** 0.742** 0.838**

*p < .05, **p < .01, ***p < .001
1.아버지 애착, 2.어머니 애착, 3.원가족 애착경험, 4.안정감 회복, 5.자기노출, 6.스스로위로하기, 7.신체적 위로하기, 8.자기위로능력, 9.인지적친밀감, 10.정서적친밀감, 11. 성적친밀감, 12.부

부친밀감, 13.부모고통, 14.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15.자녀의기질, 16.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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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애착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

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며,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

계에서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선행연구(Paterson,

Pryor & Field, 1994)들로 인해 어머니 중심으로 애착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의문으로 어머니들의 애착경험을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

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원가족 애착경

험을 독립변인, 자기위로능력 및 부부친밀감을 매개변인, 양육스트레스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

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고, 올바른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 독립변인이 매

개변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을 모두 투입

하였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는 세 번째 단계에

서 감소해야 한다.

1) 아버지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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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아버지 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SE t R² F

1단계

(독립→매개)

아버지 애착

→

자기위로능력

0.390*** 0.049 7.87 0.1954 10.33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 중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은 매

개변인인 자기위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90,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은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81,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아버

지와의 애착경험과 자기위로능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자기위

로능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544, p<.001), 아버지와

의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줄어들

었다(β=-.281, p<.001 ⇒ β=-.069, p<.05). 따라서 자기위로능력은 아버지와의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여 아버지와의 애

착경험에 대한 지각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위

로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이 양육스트레스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 p<.001)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단독으

로는 R²값 .147이었으나, 자기위로능력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이 R²값 .480로

증가하였다.

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증값은 –7.084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아버지 애착경험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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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독립→종속)

아버지 애착

→

양육스트레스

-0.281*** 0.043 -6.52 0.1474 7.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아버지 애착,

자기위로능력

→

양육스트레스

-0.069* 0.036 -1.90 0.4801 35.27

-0.544*** 0.035 -15.64 0.4801 35.27

종속변수 :

자기위로능력(1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2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3단계)

통제변수 β SE β SE β SE

연령 0.019*** 0.010 0.004 0.008 0.014*** 0.007

학력 0.098*** 0.042 -0.035 0.036 0.019 0.029

직업 0.011 0.071 0.063 0.062 0.069 0.048

자녀성별 0.034 0.065 -0.015 0.057 0.003 0.045

자녀개월수 0.003 0.004 0.000 0.003 0.002 0.002

둘째자녀유무 -0.072 0.086 0.057 0.074 0.018 0.058

소득 0.017 0.027 -0.070*** 0.024 -0.060*** 0.019

양육조력자 0.037 0.069 0.036 0.060 0.056 0.047

_cons 2.235 0.350 3.542 0.304 4.757 0.250

n of observation 393 393 393

*p < .05, **p < .01, ***p < .001

-0.281***
아버지와의 애착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0.39*** -0.544***

(-0.069*)

<그림 3> 아버지와의 애착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  ) : 3단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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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어머니 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SE t R² F

1단계

(독립→매개)

어머니 애착

→

자기위로능력

0.453*** 0.046 9.90 0.255 14.64

2단계 어머니 애착 -0.358*** 0.039 -9.05 0.219 11.98

2) 어머니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 중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은 매

개변인인 자기위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53,

p<.001),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은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58,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과 자기위로능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기위로능력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511, p<.001),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줄어들었다(β=-.358, p<.001 ⇒

β=-.127, p<.001). 따라서 자기위로능력은 어머니와의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여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에 대한 지각은 양

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위로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2, p<.001)

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증값은 –8.091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어머니 애착경험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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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종속)
→

양육스트레스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어머니 애착,

자기위로능력

→

양육스트레스

-0.127*** 0.036 -3.54 0.492 36.97

-0.511*** 0.036 -14.30 0.492 36.97

종속변수 :

자기위로능력(1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2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3단계)

통제변수 β SE β SE β SE

연령 0.011 0.009 0.010 0.008 0.015*** 0.006

학력 0.100*** 0.040 -0.030 0.034 0.021 0.028

직업 -0.020 0.069 0.089 0.059 0.078 0.048

자녀성별 -0.007 0.063 0.014 0.054 0.011 0.044

자녀개월수 0.001 0.003 0.002 0.003 0.003 0.002

둘째자녀유무 -0.016 0.083 0.011 0.072 0.003 0.058

소득 0.024 0.026 -0.074*** 0.023 -0.062*** 0.018

양육조력자 0.038 0.066 0.031 0.057 0.050 0.046

_cons 2.154 0.331 3.683 0.286 4.784 0.244

n of observation 393 393 393

*p < .05, **p < .01, ***p < .001

-0.358***
어머니와의 애착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0.45*** -0.511***

(-0.127***)

<그림 4> 어머니와의 애착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  ) : 3단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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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1) 아버지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 중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은 매

개변인인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19,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은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81,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아버

지와의 애착경험과 부부친밀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부부친밀

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233, p<.001), 아버지와의 애

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줄어들었다(β

=-.281, p<.001 ⇒ β=-.207, p<.001).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아버지와의 애착경

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여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에 대한 지각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 p<.001)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단독으

로는 R²값이 .147이었으나, 부부친밀감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이 R²값 .217로

증가하였다.

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증값은 –4.186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아버지 애착경험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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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아버지 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SE t R² F

1단계

(독립→매개)

아버지 애착

→

부부친밀감

0.319*** 0.053 6.04 0.120 5.81

2단계

(독립→종속)

아버지 애착

→

양육스트레스

-0.281*** 0.043 -6.52 0.147 7.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아버지 애착,

부부친밀감

→

양육스트레스

-0.207*** 0.043 -5.80 0.217 10.55

-0.233*** 0.040 -5.80 0.217 10.55

종속변수 :

부부친밀감(1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2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3단계)

통제변수 β SE β SE β SE

연령 -0.016 0.010 0.004 0.008 0.000 0.008

학력 0.028 0.044 -0.035 0.036 -0.028 0.035

직업 0.005 0.076 0.063 0.062 0.064 0.059

자녀성별 -0.047 0.070 -0.015 0.057 -0.026 0.055

자녀개월수 -0.003 0.004 0.000 0.003 0.000 0.003

둘째자녀유무 0.098 0.091 0.057 0.074 0.080 0.072

소득 0.043 0.029 -0.070*** 0.024 -0.060*** 0.023

양육조력자 0.098 0.073 0.036 0.060 0.058 0.058

_cons 2.694 0.372 3.542 0.304 4.170 0.312

n of observation 393 393 393

*p < .05, **p < .01, ***p < .001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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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 중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은 매

개변인인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261,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은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58,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

니와의 애착경험과 부부친밀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부부친밀

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216, p<.001), 어머니와의 애

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줄어들었다(β

=-.358, p<.001 ⇒ β=-.302, p<.001).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어머니와의 애착경

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여 어머니와의 애착경험

에 대한 지각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친밀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

-0.281***
아버지와의 애착 양육스트레스

부부친밀감

0.32*** -0.233***

(-0.207***)

<그림 5> 아버지와의 애착과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  ) : 3단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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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어머니 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SE t R² F

1단계

(독립→매개)

어머니 애착

→

부부친밀감

0.261*** 0.051 5.09 0.097 4.59

2단계

(독립→종속)

어머니 애착

→

양육스트레스

-0.358*** 0.039 -9.05 0.219 11.98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어머니 애착,

부부친밀감

→

양육스트레스

-0.302*** 0.039 -7.68 0.281 14.94

-0.216*** 0.038 -5.69 0.281 14.94

종속변수 :

부부친밀감(1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2단계)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3단계)

통제변수 β SE β SE β SE

연령 -0.022*** 0.010 0.010 0.008 0.005 0.008

학력 0.048 0.044 -0.030 0.034 -0.020 0.033

직업 -0.011 0.077 0.089 0.059 0.086 0.057

자녀성별 -0.079 0.070 0.014 0.054 -0.003 0.052

자녀개월수 -0.005 0.004 0.002 0.003 0.001 0.003

둘째자녀유무 0.124 0.093 0.011 0.072 0.038 0.069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4, p<.001)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애착경험 단독으

로는 R²값이 .219이었으나, 부부친밀감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이 R²값 .281로

다소 증가하였다.

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증값은 –3.803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아버지 애착경험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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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0.048 0.029 -0.074*** 0.023 -0.064*** 0.022

양육조력자 0.086 0.074 0.031 0.057 0.050 0.055

_cons 2.909 0.371 3.683 0.286 4.312 0.297

n of observation 393 393 393

*p < .05, **p < .01, ***p < .001

-0.358***
어머니와의 애착 양육스트레스

부부친밀감

0.26*** -0.216***

(-0.302***)

<그림 6> 어머니와의 애착과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  ) : 3단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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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영아기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출발하였고,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자기위

로능력, 부부친밀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이 원가족 애착경

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매개

효과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으나 하위영역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과 사회적 고립, 역할제

한과 같은 부모고통이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

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어머니의 주관적인

고통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초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어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직업의 유무,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의 수, 양육조력자 유무, 소득 변인에서는 학력과

가정 소득이 그 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소득이 높아질

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학력과 수입으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첫 자녀를 양육함과 가정관리에 있어 보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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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이나 해소방안을 찾기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르게는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다른 가정과 쉽게

비교가 되고 상대적인 빈곤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전인옥, 이경옥, 1999; 정혜인, 2003; 이승미, 2004)을 주어 자신의 부모

로서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스트레스를 낮

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양

육스트레스는 현재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최근 저출산이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나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연구에 따라 유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 개인에 따라 지각하

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은 어머니의 성격과 인지적, 정서적인 특성과

같은 내적인 요소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및 부부친

밀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1의 가설들

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1-1에서 초보 어머니

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와의 애착 및 어머니와의 애착에

서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강

옥순, 전예화(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1-2에서 초보 어머니의 원가

족 애착경험은 전체 자기위로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가운데 하위요

인인 스스로 위로하기, 자기노출, 안정감회복, 신체적 위로와도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공감적, 상호작용적인 양육에서 자기위로능

력이 발달한다는 Moser(1991)의 주장과 일치하며,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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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위로적인 대처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도 같은

맥락이다(김대권, 2004; 박지현, 이명조, 2012). 또한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

경험은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으로 구성된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이며, 애착 안정성의 높고 낮음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윤

인지, 2016) 및 안정애착의 부부들이 서로에게 지지적이고 친밀감이 높아서 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이영란, 2012). 가설 1-3에서 초보 어

머니의 자기위로능력과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부친밀감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변인들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되며,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향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초보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가 제안한 검증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

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의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애착이 초보 어

머니가 되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위

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애착을 전 생애적 관점으로 보고(Bowlby, 1973; 이혜승, 2001) 애착

관계가 세대 간 전이된다는 결과(Hamilton, 2000; 장휘숙, 1997)와 같은 맥락이

며, 따라서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내적실행모델을 형성

하고 문제 상황에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

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 시 자신의 미해결 문제를 반복적

으로 재경험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장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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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윤주, 2008; 강옥순, 전예화, 200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애착경

험을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비록 일차적 애착대상은 어머니이지만 아버지와의 애착이 어머니

와 질적으로 다르고 독특하여 다양한 자극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역할과 중요성은 어머니 못지않다는 것을 시사한다(안수미, 2013).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각각 내적 및 외적

차원의 대처자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자기위로능력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

을 고려할 때 상담 장면에서 상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을 다루기보다

는 어머니 자신의 내적 대처자원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양육스트레스 완

화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녀를 출산함으로 모성애가 당연

하게 여겨지고 어머니의 일차적 양육책임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

기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쉽게 표현하기 어렵고, 어린 자녀를 보살피면서 해

소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가까운 이를 통해

서나 스스로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함으로써 안정감을 회복

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을 올려준다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어머니라는 역할에 적응하고 적절한 양

육행동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부부친밀감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영아기 자녀 양육에 어머니의 실질적인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남편과 친밀함을 공유하는 것보다 남편의 가사분담

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가 배우자변인으로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겠으

며, 현대사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주양육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댁과 친정식구

와의 관계 및 지원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을 외적자원으로써 함께 고려하는 것

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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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녀가 어린시절 아버지, 어머니와 경험한 애착

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고, 애착경험과 자기위로능력 및 부부친밀감이 다시 양

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의 첫 자녀를 양육함에 초보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어머니 요인 중에서도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여 어머니의 내적 특성으로 애

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버지 애착과 어

머니 애착으로 분류하여 탐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어

머니가 된 여성이 자녀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

가 예비 및 초보 어머니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담적 개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단일 대

처자원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적 및 외적 자원으

로써의 자기위로능력과 부부친밀감을 함께 고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보 어머니의 어린시절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위

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개인의 내적자원으로 자아존중감, 효능감, 낙관

성, 자아탄력성 등은 잘 알려져 있으나 자기위로능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

족하였고 주로 특정 직업군의 스트레스나 불유쾌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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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다루어져왔다. 자기위로능력이란 특정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발휘할 수 있는 보

편적인 적응기제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속에 지속되는 스트

레스에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여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내적인 적응기제

가 됨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어릴 적 애착이 자기위로능력

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상의 발달기제가 증명되었고, 이러한

매개효과는 치료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애착과 관련된 어려움을 지닌 어

머니에게 더 좋은 대상관계를 경험하는 교정적 정서체험을 제공하여 자기위로

능력을 개선시키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초보 어머니의 어린시절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친

밀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배우자 요인을 확인하

였다. 첫 아이를 출산, 양육하면서 어머니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의 탄생은 부

부중심에서 자녀로 온 관심이 집중되어 서로에게 소홀하거나 갈등을 겪으며 그

관계가 변화하기 쉽다. 최근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으로 남편의 가사분담 및 자

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증가하였는데, 부부가 서로 다

정하고 친밀함을 공유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양육스트레스 완

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 향후 다양한 측면의 예비 부모교육을 개발

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인천, 경북 지역을 위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이를 제외한 지역의 어머니는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전체 어머니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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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의 연구결과를 반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자들의

방어적인 태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배제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특히

원가족 애착경험은 회상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 면담을 포함하는 등으로 평가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어릴 적 원가족 애착경험을 봄으로써 그 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통제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비록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

임과 영아기 자녀양육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 어머니이고,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된 어머니 개인특성이 강조되지만 영아기 자녀의 기질과 발달, 구체적인 양육

자원과 같은 보다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여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여 양육에 대한 부부의 공동책임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수집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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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Attachment on

Parenting Stress on Mothers with First Infants :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bility and

Marital Intimacy

Eunhe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bility and marital intim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attachment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mothers who raised their infants’ first child

up to 36 months of age in Seoul, Gyeonggi, Incheo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and 393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Adult Attachment Scale,

Korean-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Marital Intimacy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in SPS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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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family-of-origin

attachment,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 self-soothing ability,

marital intimacy. The mothers' experience of attachment to their

childhood father and mothe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and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soothing ability and marital

intimacy. Second,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sooth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family-of-origin attachment

and parenting stress. Third, partial mediating effect of marital intim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family-of-origin attachment and

parenting str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Family-of-Origin Attachment, Parenting Stress, Self-Soothing Ability,

Marital Intimacy



- 84 -

부   록

부록 1. 성인애착척도

부록 2. 양육스트레스 척도

부록 3. 자기위로능력 척도

부록 4. 부부친밀감 척도 



- 85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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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하는 학

생으로 현재 영아기(출생-36개월)의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어릴 적 

애착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설문지는 총 4가지로 귀하의 어릴 적 경험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과 현재 겪는 양육스트레스 및 개인 특성에 관한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상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으로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통계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문항을 모두 읽고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기술된 사항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연구자 : 이은희 (nolloga222@naver.com)

지도교수: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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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머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

되는 곳에 Ⅴ 표시 또는 적절한 답을 적어 주십시오.

1. 첫 자녀의 연령 : 20     년       월생, 만       개월

  (둘째 자녀가 있을 경우 :          개월

2. 첫 자녀의 성별 :  남  /  여 

3.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시는 분의 유무 :  있다  /  없다 

  (예, 가족. 도우미. 보육시설 등)

4. 귀하의 연령 : 만       세

5. 귀하의 형제관계는 :        남       녀 중       째

6. 귀하의 직업 :  유    /    무

7. 귀하의 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이상

 

8. 귀하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 :  100만원 미만  /  20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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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1 2 3 4 5

2 어머니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1 2 3 4 5

3 어머니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다 1 2 3 4 5

4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1 2 3 4 5

5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필요했었다 1 2 3 4 5

6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1 2 3 4 5

7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어머니와 나누었다 1 2 3 4 5

8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이었다 1 2 3 4 5

9 어머니가 나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0
어머니와 인간적인 유대관계(애정어린 표현 등)가 있었

다
1 2 3 4 5

11
어머니와 많은 신체접촉(쓰다듬기, 다독거리기 등의 애

정표현)을 하지 않았다
1 2 3 4 5

12 어머니가 나를 진정으로 대해준다고 믿었다 1 2 3 4 5

13 어머니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했다 1 2 3 4 5

14
어머니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나를 위해서 있어 주리

라 믿었다
1 2 3 4 5

15
어머니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

았다
1 2 3 4 5

16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부록 1                   

* 다음은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당시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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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1 2 3 4 5

2 아버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1 2 3 4 5

3 아버지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다 1 2 3 4 5

4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1 2 3 4 5

5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필요했었다 1 2 3 4 5

6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1 2 3 4 5

7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아버지와 나누었다 1 2 3 4 5

8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이었다 1 2 3 4 5

9 아버지가 나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0
아버지와 인간적인 유대관계(애정어린 표현 등)가 있었

다
1 2 3 4 5

11
아버지와 많은 신체접촉(쓰다듬기, 다독거리기 등의 애

정표현)을 하지 않았다
1 2 3 4 5

12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대해준다고 믿었다 1 2 3 4 5

13 아버지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했다 1 2 3 4 5

14
아버지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나를 위해서 있어 주리

라 믿었다
1 2 3 4 5

15
아버지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

았다
1 2 3 4 5

16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 다음은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당시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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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종종 내가 일처리를 잘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내

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포기한다
1 2 3 4 5

3 나는 부모로서 책임감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4
아이를 가진 이후로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5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지난 번에 나를 위해 산 옷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 2 3 4 5

7 나의 생활에는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1 2 3 4 5

8
아이를 가짐으로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상했

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겼다 
1 2 3 4 5

9 나는 친구가 없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0
모임에 갈 때, 나는 보통 내가 즐겁게 지내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1 2 3 4 5

12 나는 예전만큼 어떤 일들을 즐기지 못한다 1 2 3 4 5

13
우리 아이는 나를 기분좋게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

는다
1 2 3 4 5

14 대부분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1 2 3 4 5

부록 2

*어머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입니다. 다음

의 사건들로 인해 어느 정도 괴로우셨는지 해당하는 칸에 Ⅴ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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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5 우리 아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덜 웃는다 1 2 3 4 5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아이

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우리 아이는 놀 때, 자주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1 2 3 4 5

18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만큼 빨리 배우는 것 같

지 않다
1 2 3 4 5

19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만큼 많이 웃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0
우리 아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하지 못

한다
1 2 3 4 5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어렵다
1 2 3 4 5

22

우리 아이에 대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친근하고 다

정한 감정을 갖고자 기대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힘

들다

1 2 3 4 5

23
때때로 우리 아이는 나를 짓궂게 괴롭히려는 일들을 

한다
1 2 3 4 5

24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까다롭다
1 2 3 4 5

25 우리 아이는 대체로 아침에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1 2 3 4 5

26
나는 우리 아이가 매우 시무룩해하고 쉽게 속상해한다

고 느낀다
1 2 3 4 5

27 우리 아이는 나를 상당히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1 2 3 4 5

28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29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속상해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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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0
우리 아이의 수면 또는 식습관 스케쥴을 정하는 것은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1 2 3 4 5

31
우리 아이가 정말로 나를 많이 괴롭히는 몇 가지가 있

다
1 2 3 4 5

32
우리 아이는 내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문제

를 일으킨다
1 2 3 4 5

33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1 2 3 4 5

34. 나는 다음과 같이 느낀다.(            )

   ①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② 부모로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③ 보통의 부모이다

   ④ 보통의 부모들보다 좋은 부모이다   

   ⑤ 매우 좋은 부모이다

35.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중지시킬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

   ① 생각보다 매우 수월하다

   ② 생각보다 다소 수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생각보다 다소 힘들다

   ⑤ 생각보다 매우 힘들다

36. 어머님을 괴롭히는 자녀의 행동을 주의깊게 생각하고, 그 행동들의 가짓수를 세어 

보십시오.     (             )

   예) 빈둥거리기, 말 안듣기, 과잉행동, 우는 것, 방해하는 것, 칭얼거리기 등

   ① 10개 이상    ② 8-9개    ③ 6-7개    ④ 4-5개    ⑤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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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종종 아무도 내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

한다는 느낌에 빠진다
1 2 3 4 5 6 7

2 사람들은 나에게 격려해주는 것을 힘들어 한다 1 2 3 4 5 6 7

3
내가 원한다면 위로가 되는 즐거운 추억을 떠올

릴 수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잠을 청함으로써 나쁜 기분으로부터 빠져나

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종종 느껴진다
1 2 3 4 5 6 7

5 친구를 만나러 가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6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 것이

다
1 2 3 4 5 6 7

7 실컷 울고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8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기분이 나

아지려면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6 7

9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꼭 안겨 있으면 위로받

을 것이다
1 2 3 4 5 6 7

10
기분나빠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기분이 썩 좋아지지는 않는다
1 2 3 4 5 6 7

11
나와 가까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12
기분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빨리 회복된

다
1 2 3 4 5 6 7

13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러 나갈 것

이다
1 2 3 4 5 6 7

부록 3

* 다음의 내용에 대해 잘 읽어 보시고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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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4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

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5
때때로 나는 너무 기분나쁜 감정에 압도되어 어

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1 2 3 4 5 6 7

16

내 기분을 나쁘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은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위

로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17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위

로만을 제공할 뿐이다
1 2 3 4 5 6 7

18
음악을 들으면(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활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19 내 스스로 격려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20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7

21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려할 때 나는 잘 응한다 1 2 3 4 5 6 7

22
누군가 나를 꼭 껴안아주는 것으로 더 이상 기분

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 4 5 6 7

23
묵상이나 이완훈련은 나에게 위로효과를 주지 못

한다
1 2 3 4 5 6 7

24
나는 좀처럼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25
나는 종종 나쁜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에 

취하고 싶다
1 2 3 4 5 6 7

26
나는 혼자이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27
나는 때때로 다른 공상을 함으로써 나쁜 감정에

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28 누군가 나와 가깝게 있다는 생각이 내게 도움이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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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된다

29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와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1 2 3 4 5 6 7

30 나는 혼자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1 2 3 4 5 6 7

31
나는 대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32 나는 내 고민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1 2 3 4 5 6 7

33
나는 때때로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

르겠다
1 2 3 4 5 6 7

34
나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1 2 3 4 5 6 7

35
나는 스스로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상

상할 수 있다
1 2 3 4 5 6 7

36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37
나는 종종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없

어지고 화가 나기도 한다
1 2 3 4 5 6 7

38 나는 종종 그냥 주저앉고 싶어진다 1 2 3 4 5 6 7

39 나는 때때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7

40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1 2 3 4 5 6 7

41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1 2 3 4 5 6 7

42
가까운 누군가가 내 어깨나 등을 두드려주면 기

분이 나아지는 편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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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

한다
1 2 3 4 5

2 우리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3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1 2 3 4 5

4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5 우리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충해 준다 1 2 3 4 5

6 우리는 성적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7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

아도 서로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8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생각

한다
1 2 3 4 5

9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0
우리는 함께 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상대

방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1 2 3 4 5

11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다 1 2 3 4 5

13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14  우리는 대체로 방을 각자 쓴다 1 2 3 4 5

15
우리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부록 4

* 현재 어머님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시는 감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 설문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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